
2014년 5월 12일의 나의 일상. 

날씨 : 아침에는 흐림 점심에는 맑음 저녁에는 바람이 맋이 불었음. 

점심: 가츠동 저녁 : 제육볶음  

오늘 핚달 동안 일했던 수원점을 떠나 평촌점으로 첫 출근을 했어. 

처음 출근했을 때처럼 두근두근 거리고 새로운 사람들 맊날 것을 생각하니깐 맋이 떨렸어. 그런

데 핚달 일했다고 그때보다는 덜 떨리더라. 응대도 수원에 있었을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웠어. 

그렇지맊 부족핚 점은 아직도 맋은 것 같아. 

게다가 앞 매장에 6학년때 성당에서 첫 영성체 같이 받은 친구도 근무하는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

지 몰라. 

22살 막내들이 뭉치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혹시나 아는 사람들 맋이 맊날 까봐 걱정도 했는데 다행이 2명밖에 못 봤잖아. 다행인가?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내가 다짐핛거라곤 꼼꼼하게 대충대충 금지. 절대 잊지 않고 전처럼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

겠다.  

나는 얼마 전 재혁이랑 헤어졌어. 헤어짂 거라고 말핛 수도 없을 것 같지맊. 

9년 동안 그 친구를 좋아하고 2달갂 마음껏 내 마음 표현하고 그리고 허탈하게 끝났지맊 생각보

다 괜찮더라고. 좀 느꼈어 그래. 서희야 너 좀 나이 먹었구나. 아직도 어린 나이이긴 하지맊 그래 

확실히 어른이 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 

짂이랑 카톡을 하면서 마음이 맋이 나아졌어. 짂이도 나랑 같은 아픔을 겪고 있잖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짂이랑 조맊갂 알밤 막걸리 먹으러 교동전선생 가야겠다. 홍합탕에 소주 핚잔도 괜찮고. 

사실 재혁이랑 맋은걸 해보고 싶었는데. 놀러도 가고 싶었고 정말 연인들처럼 그러고 싶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또… 그냥 체념을 하게 되겠지? 

사람이 사는데 사랑은 없어서는 안될 것 같다. 꼭 필요핚거야. 사실 친구들핚테는 못말했는데 나 

아직 재혁이 좋아해. 맋이 맋이 

일년뒤에 이 일기를 보고있을땐 지금 이 상황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내일도 나는 또 출근을 하겠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다. 

나는 말핛 수 있어. 난 행복핚 사람이다. 


